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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 쪽

1.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대회 도중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백

남기 농민이, 하루 빨리 의식이 회복되길 바라던 국민들의 간절한 마음

에도 불구하고, 끝내 영면했다. 참여연대는 이 억울한 죽음을 깊이 애도

하고, 유가족에게 위로를 표한다. 또한 국가폭력이 은폐될 수 있는 정부

의 일방적인 강제부검에 반대하며, 경찰병력을 당장 철수 시킬 것과 정

부의 책임 있는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. 

2. 백남기 농민이 사망에 이른 원인은 경찰의 직수 살수에 의한 것이며, 당

시 경찰이 살수차운용지침을 지키지 않은 정황이 국가인권위원회와 국회 

청문회 등을 통해 확인됐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사과를 거부하고, 

진상규명을 회피하는 것은 국가폭력을 덮으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

는다.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정당한 공무집행이란 존재하지 않는다. 반

드시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

도록 해야 한다. 끝.


